
중국 – 메타·아라미드 등의 고기능 섬유 생산 추진 

중국에서는, 고기능 섬유(高機能 纖維)의 생산 수준이 아직은 낮지만 많이 

향상되고 있다. 일본계 상사의 조사에 따르면, 내열(耐熱)·난연성(難燃性)이 

특징인 메타계 아라미드 섬유(meta系 aramid 纖維)는 산둥성(山東省)과 광둥

성(廣東省)에 각 1개사와 상하이에 2개사로 도합 4개사의 메이커가 생산하고 

있으며, 년산량(年産量)은 합계 1,500~2,000 톤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내에서

는 소방복이나 제철(製鐵) 회사와 전력 회사의 작업복, 버그 필터(bug filter)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미로부터는 실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한다. 유럽

은 내열성에 대하여 미국은 난연성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한다. 

고강도, 고탄성률 등이 특징인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para系 aramid 纖維)는 

아직 파일럿(pilot) 생산 설비 단계에 있다. 

내열·내약품(耐藥品)·절연성(絶緣性)이 특징인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섬유

(polyphenylene sulfide<PPS> 纖維)는 년산(年産) 3,000~5,000 톤으로 추정되며,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5,000~1만 톤의 범위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는 쓰촨성(泗川省), 장쑤성(江蘇省), 랴오닝성(遼寧省) 등에서 생산

되고 있으며, 버그 필터로 주로 사용된다. 환경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

에서, 급속히 수요가 커지고 있는 분야이며, 도요보와 도레이가 중국 시장에 

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당초(當初)에, PPS 섬유로 만든 펠트(felt)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수입 PPS 섬유에 의한 펠트 생산뿐만 아니라, 수입 폴리머(輸入 polymer)로 

PPS 섬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PPS 폴리머를 중국 국내에서 생산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PPS 섬유의 성능은, 폴리머의 정제도(精製度)와 큰 관

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제 품질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장점

(merit)이 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일본산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고 한다.♣ 

 


